
ISSN 2733-6441 / eISSN 2733-645X                         http://dx.doi.org/10.26862/jkpts.2026.09.33.3.93

대한물리치료과학회지
Journal of Korean Physical Therapy Science 

2026. 09. Vol. 33, No.3 pp. 93-104

물리치료교육에서 문제중심학습(PBL)이 학습 참여동기,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및 취업준비역량에 미치는 영향

김치환1 · 이현석2,3

1가야대학교 물리치료학과 · 2경성대학교 일반대학원 물리치료학과 · 3ES 운동센터

Effect of Problem-Based Learning (PBL) on Learning Participation 
Motivation,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and Job Preparation 

Competency in Physical Therapy Education
Chi Hwan Kim1, Ph.D., P.T. · Seok Hyun Lee2.3, MS., P.T.

1Dept. of Physical Therapy, Kaya University
2Dept. of Physical Therapy, Kyungsung University 

3ES Conditioning Center 

Abstract
Background: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effect of problem-based learning (PBL) 
on learning participation motivation, social 
problem-solving ability, and job preparation 
ability when applied to physical therapy 
students.
Design: The study was conducted using a 
quasi-experimental design in which a single 
group was assessed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first-year physiotherapy students who had not 
yet started college classes. Of the 56 students, 
44 students were enrolled, excluding those 
who took a leave of absence and those who 
did not faithfully fulfill the questionnaire. In 
the 15-week medical terminology class, PBL 
classes were conducted using the Mandala 
chart. The survey was conducted twice before 
the start of the semester and after the end of 
the semester, and feedback was received from 
one instructor. Through the questionnaire, we 
evaluated the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learning, the ability to solve social problems, 
and the ability to prepare for employment.

Results:  The findings demonstrated significan
t improvements in students’ motivation for lea
rning participation (p < 0.05),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p < 0.05), and job preparation 
competency (p < 0.05) following PBL, with effe
ct sizes ranging from moderate to large (Cohe
n’s d = 0.51–1.19).
Conclusion:  The structured learning environ-
ment provided through PBL strengthens stu-
dents’ problem-solving skills by promoting ac-
tive participation, leading to improved learn-
ing outcomes that may positively contribute to 
their career preparation. Therefor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BL is an effective 
teaching method in physical therapy 
education.

Key words: Motivation, Problem-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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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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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물리치료학은 인간의 움직임과 기능을 다루는 응용과학으로, 해부학·생리학·병리학 등 기초의학 지식을 기반으로 
평가, 진단, 치료에 이르는 이론과 임상적 중재가 통합적으로 요구되는 실무 중심 학문이다(Solomon, 2005).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통적인 강의식 교육은 지식의 전달에는 효과적이지만, 복합적이고 다양한 임상상황에서 요구되는 
통합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Neville, 2009).

문제중심학습(Problem-Based Learning, PBL)은 1960년대 의학교육 분야에서 혁신적 교수법으로 도입된 이후 물
리치료교육 분야에서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Solomon & Crowe, 2001). PBL은 실제 임상사례(문제상황)을 학습의 
출발점으로 삼아 학습자가 그룹 내에서 스스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지식과 임상추론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는 학습전략이다(Saarinen & Binkley, 1998). Barrows와 Tamblyn(1980)이 제시한 PBL의 
핵심 원리인 실제적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 협력적 학습은 물리치료사가 환자를 평가하고, 치료계획을 세우며 
중재를 해나가는 업무와 높은 일치성을 지닌다. 국제물리치료연맹(World Confederation for Physical Therapy)은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등을 핵심 전문역량으로 제시하고 있으며(WCPT, 2019), 이러한 역량은 
PBL을 통해 효과적으로 개발될 수 있다. 또한 Rideout 등(2002)은 PBL이 대학생의 임상추론 능력 향상에도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학습동기는 학습자의 학습행동을 유발하고 유지하며, 그 방향과 강도를 결정짓는 내적 과정이다(Gibson, 1990). 
자기결정성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에 따르면 내재적 동기는 자율성(autonomy), 유능감(competence), 
관계성(relatedness)의 세 가지 기본 심리적 욕구가 충족될 때 향상된다(Deci & Ryan, 2002). PBL은 학습자가 스스
로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 과정을 조절함으로써 자율성을 경험하고, 문제해결을 통해 유능감을 향상시키며, 협동적 학습
을 통해 관계성을 형성하도록 설계되어 있다(Dolmans et al., 2005). Van Lankveld 등(2019)은 자기주도학습 기반 
교육이 전통적 강의식 교육보다 물리치료 학생의 자기효능감과 학습만족도에서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Korpi 등(2019)은 PBL을 경험한 학생들이 반성적 학습과정을 통해 더 깊은 학습경험을 하게 된다고 제시하였다. 
자기결정성이론의 관점에서 내재적 동기는 학업성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Edgar et al., 2019), 임상 현장에서도 
자기조절 및 전략적 학습과 같은 동기 관련 요인이 임상평가 결과를 유의하게 예측한다(Paynter et al., 2023).

물리치료 임상실무에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은 핵심 전문역량 중 하나이다.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복합적 기능장애를 
분석하고 근거기반 치료를 선택하며, 치료과정 중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치료계획을 조정해야 한다(Higgs & Jones, 
2000). 이러한 임상추론 과정은 구조화된 문제해결 절차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PBL은 실제적이고 비구조화된 문제
를 다루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을 체계적으로 향상시킨다(Hmelo-Silver, 2004). 학습자는 문제를 발견하
고 분석하여 정보를 얻고, 가설을 수립·검증하는 과정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사고력, 의사결정능력을 발달시킨
다. Norman과 Schmidt(1992)는 PBL이 학습자의 메타인지 능력을 향상시켜 사고과정을 점검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강화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환자 상태를 중장기적으로 평가하고 치료를 수정해나가는 물리치료사의 실제 업무환경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Delany와 Golding(2014)의 연구에서는 PBL을 경험한 물리치료 학생들이 임상실습에서 우수한 
문제해결능력을 보였으며, 특히 복합적 사례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독창적인 문제해결전략에서 뛰어난 성과를 나타냈
다. 문제해결능력은 단순한 지식 적용을 넘어 상황적 맥락을 고려한 판단능력을 포함하며(King & Kitchener, 1994), 
Shepard와 Jensen(1990)이 제시한 물리치료사의 임상추론모델에서도 이러한 가설-검증 기반의 사고과정이 핵심 요
소로 제시되고 있다.

Ladyshewsky(2010)는 PBL을 경험한 물리치료 졸업생들이 임상 현장에서의 적응력이 높았고 문제해결능력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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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으며, 특히 그룹 내에서 협업을 통한 환자·가족과의 의사소통에서 우수한 역량을 발휘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협
업 기반의 의사소통 역량은 전문직 간 협력실천의 핵심역량으로도 강조된다(IPEC, 2016). 또한 평생학습능력은 취업
역량의 핵심 요소로,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물리치료사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
(Hager & Holland, 2006; NACE, 2021). PBL을 통해 발달하는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정보활용능력은 이러한 평생학
습 역량의 기초를 제공한다(Al-Eyd et al., 2024). 

국내에서도 물리치료 교육에서 PBL의 도입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나, 그 효과를 검증한 체계적·실증적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Kim & Bang, 2012). 특히 학습참여동기,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취업준비역량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드물다. Solomon(2005)은 물리치료교육의 PBL 연구가 대부분 의학교육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물리치료
학 고유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Fu 등(2025) 역시 물리치료교육에서 학습자 중심 교수
법의 효과에 대한 추가적 실증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국제적으로도 물리치료교육에서 PBL의 장기적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부족하며(Neville, 2009), 졸업 후 임상역량 및 전문성 발달에 대한 전향적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리치료 교육에서 학습 참여동기는 학습자가 임상문제를 적극적으로 탐색함으로써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사회
적 문제해결의 능력 발달을 촉진할 수 있다(Larin et al., 2010). 이러한 학습 참여동기와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은 궁극
적으로 물리치료 전공 학생들의 취업준비역량과 연결된다(NACE, 2021). 즉, 문제를 인식하고, 타인과 협력하여 해결
하며 이를 실제 임상 상황에 적용하는 능력은 물리치료사의 직무 수행능력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ACAPT, 2020). 
따라서 본 연구는 PBL이 학습 과정에서 참여동기, 역량 발달 차원의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그리고 교육 성과 차원의 
취업준비역량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관계속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물리치료학의 효과적 
교수법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상남도 K대학교 물리치료학과 1학년 1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선정하였다. 이전 대학수업 

경험이 연구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수업을 시작하기 전의 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표본크기는 G*Power 3.1.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대응표본 t-검정을 기준으로 효과크기 
0.5, 검정력(1-β) 0.80, 유의수준(α) 0.05 및 양측검정을 적용한 결과 최소 34명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되었다. 여기에 
약 10%의 탈락 가능성을 반영하여 최소 모집인원을 38명으로 설정하였다. 해당 수업의 전체 학생은 56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연구 설문에 참여한 44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포함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각각 22명이
었고, 연령은 모두 20대였다.

2.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물리치료학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PBL을 적용하고, 중재 전후의 학습참여 동기,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 및 취업준비 역량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동일한 연구대상자의 PBL 적용 전과 후를 비교하는 단일집단 
사전-사후 방식의 유사실험연구로 설계하였다.각 변인별로 김용래(2000), 김유경과 이우경(2017), 박태정(2019)등의 
설문지를 사전사후 동일한 문항으로 실시하였다. 이후 15주 동안 만다라트 차트를 기반으로 한 PBL 수업을 적용한 
후 사후조사를 진행하였다(D’Zurilla 등, 2002). 수업 전 단계에서는 학생들에게 만다라트 차트 기법의 개념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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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안내하였고, 학습자는 소그룹으로 구성되어 조별 학습에 필요한 자료와 도구를 준비하였다. 수업은 차트 작성, 
조별 발표 및 토론, 교수자 피드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의학용어 교과 수업에서 각 조는 계통별 주제를 중심으로 
관련 용어를 만다라트 차트에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용어 간의 관계와 구조를 시각적으로 이해하도록 구성되었다. 발표 
과정에서는 학생 간 질의응답과 토론을 통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졌으며, 교수자는 발표 내용을 평가하고 피드백을 제공
하였다. 피드백 과정에서 학생의 이해도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가 설명과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3. 측정도구
1) 학습참여동기

본 연구에서는 학습참여동기를 평가하기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김용래(2000)가 개발한 타당도를 검증한 학교학습
동기척도를 연구 목적과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해당 척도는 외적동기와 내적동기의 두 하위
요인으로 구분되며, 각 영역별 5문항씩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산출된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참여동기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전체 내적일치도 계수는 .926이었고, 하위요인별 외적동기의 신뢰도는 .898, 내적동기의 신뢰도
는 .846이었다(김용래,2000).

2) 사회적문제해결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은 D’Zurilla 등(2002)이 개발한 사회적 문제해결력 측정도구-개정판-단축형(Social 
Problem-Solving Inventory-Revised Short-Form, SPSI-R: SF)을 김홍석 외(2013)가 국내 실정에 맞게 번안하고 
타당도를 검증한 도구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SPSI-R: SF는 사회적 문제해결과 관련된 특성을 문제지향 태도와 문제
해결기술의 두 영역으로 구분하며, 세부적으로 총 5개의 구성요인을 포함한다. 문제지향 태도에는 문제 상황을 인식하
고 받아들이는 방식과 관련된 긍정지향성과 부정지향성이 포함되며, 문제해결기술은 합리적 문제해결, 충동/부주의적 
접근 및 회피스타일로 구성된다(성선진, 2010). 전체 척도는 2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학습참여동기와 
마찬가지로 5점 Likert 척도로 평가하였다. 김홍석 외(2013)의 연구에서 각 구성요인의 Cronbach’s α는 .65~.81로 
보고되었으며, 동일한 번안 도구를 적용한 이현주(2017)의 연구에서는 .77~.92의 신뢰도가 확인되었다.

3) 취업준비역량

취업준비역량은 고완숙(2015), 최인선 외(2016), 임동순(2016)의 연구를 기초로 김유경과 이우경(2017) 및 박태정
(2019)의 연구에서 활용된 척도를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문항을 재구성하여 평가하였다. 측정도구는 취업정보
탐색과 취업준비행동의 두 하위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영역별 7문항씩 총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하였으며, 응답 범주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각각 1점에서 5점
을 부여하였다. 총점이 높을수록 연구대상자의 취업준비역량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박태정(2019)의 연구에서는 
전체 척도의 Cronbach's α가 .864로 보고되었으며, 하위영역별 신뢰도는 취업정보탐색 .806, 취업준비행동 .864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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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만다라트 차트

만다라트(Mandal-art)는 일본 디자이너 이마이즈미 히로아키가 개발한 창의적 문제 해결 기법으로, PBL학습자들의 
협력적 사고와 아이디어 도출을 발상하는데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된다. 이 기법은 3×3 매트릭스를 기본 구조로 하여 
중앙에 핵심 주제를 배치하고, 주변 8개의 칸에 관련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확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은 아이디어를 시각적으로 구조화하며, 문제 해결 과정을 구체화하고 실천 가능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다. 
특히 만다라트는 PBL 환경에서 학습자 간 협력과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창의적 사고를 강화하는데 유용하다. 조별 토
론이나 그룹 활동에서 구성원 모두가 아이디어 도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각 아이디어가 다시 새로
운 주제로 확장되면서 학습자들의 사고가 깊어지고 구체화된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은 학생들이 문제를 여러 방면으로 
분석하고 다양한 해결책을 생성하는데 효과적이다. 만다라트는 제한된 시간 내에 명확하고 정리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어 실질적인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것에 기여한다. 또한, 협동적 학습을 강화하며,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책임감과 학습참여도를 높인다. 따라서 만다라트는 PBL 기반 교육에서 학습자들의 학습에 대한 집중과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증진시키는 효과적인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류수연, 2019)(Figure 1).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각 측정도구의 문항 간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PBL 수업 

전과 수업 후의 학습참여동기, 사회적문제해결능력, 취업준비역량을 비교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사용였으며, 
집단 간 차이의 실질적인 효과 검증을 위해 효과크기(Effect size)인 Cohen’s d를 산출하였다. Cohen’s d의 해석은 
0.2는 작은 효과, 0.5는 중간 효과, 0.8은 큰 효과로 간주하였다(Cohen, 1988). 통계 프로그램은 SPSS 26.0(IBM 
SPSS Inc., USA)을 사용하였으며, 유의 수준(α)은 .05로 설정하였다.

Figure 1. Mandal-art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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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PBL 수업에 따른 학습참여동기 비교
본 연구에서는 학습참여동기의 전체 신뢰도 계수는 .819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 별 신뢰도는 외적동기 .829, 

내적동기 .745로 적절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학습참여동기 측정도구의 문항 구성과 내적 일관성에 대한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1).

대상자들의 학습참여동기는 PBL 수업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p<0.001), 전체 효과크기는 0.80으로 
큰 효과를 보였다. 하위 요인인 외적동기의 결과 또한 수업 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p<0.001), 효과크기는 
0.51로 중간 효과를 보였다. 내적동기는 수업 적용 후 유의한 향상을 보였으며(p<0.001), 효과크기는 0.81로 나타나 
큰 수준의 효과가 확인되었다(Table 2).

2. PBL 수업에 따른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 비교
사회적 문제해결력 측정도구의 내적 일관성을 검토한 결과, 전체 Cronbach’s α는 .909로 확인되었다. 하위요인별 

Cronbach’s α는 긍정지향성 .746, 부정지향성 .795, 합리적 문제해결력 .811, 충동/부주의적 접근스타일 .612, 회피
스타일 .792로 산출되었다. 김성은 외(2018)가 제시한 신뢰도 판단 기준에 따르면, Cronbach’s α가 .6~.7인 경우 
수용 가능한 수준, .7~.8은 양호한 수준, .8~.9는 우수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때 본 연구에
서 사용한 사회적 문제해결력 측정도구의 전체 신뢰도는 우수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하위요인에서는 긍정지향성, 부
정지향성, 합리적 문제해결력 및 회피스타일이 양호한 신뢰도 수준을 보였으며, 충동/부주의적 접근스타일은 수용 가능
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사회적 문제해결력 측정도구 신뢰도 Cronbach’s ɑ 계수는 다음과 같다
(Table 3).

Factors Number of items Item number Cronbach’s ɑ

External motivation 5 1,2,3,4,5 0.829

Intrinsic motivation 5 6,7,8,9,10 0.745

Total 10 0.819

Table 1. Learning-participation motivation

Table 2. Comparison of learning-participation motivation (N=44)

Pre Post t p Cohen’s d
External motivation 3.03±0.64 3.41±0.81 -3.41 <.001* 0.51

intrinsic motivation 3.01±0.74 3.72±0.76 -5.36 <.001* 0.81

Total 3.02±0.54 3.56±0.69 –5.31 <.001* 0.80

*p<0.001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before and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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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들의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비교를 문제지향태도와 문제해결기술로 나누었을 때, 문제지향태도의 하위요인인 
긍정지향성에서는 수업 전보다 수업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p<0.001), 효과크기는 1.14로 큰 효과를 
보였다. 부정지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p<0.001), 효과크기는 0.86으로 큰 효과를 보였다. 문제해결기
술의 하위요인인 합리적 문제해결력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p<0.001), 효과크기는 1.19로 큰 효과를 
보였다. 충동/부주의적 접근 스타일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p<0.001), 효과크기는 0.60으로 중간 효과를 
보였다. 회피스타일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p<0.001), 효과크기는 0.90으로 큰 효과를 보였다(Table 
4). 

본 연구에서는 전체 Cronbach's α는 .895였고, 각 하위영역의 Cronbach's α는 취업정보탐색 .845, 취업준비행동 
.864이었다. 취업준비역량 측정도구의 문항 수와 신뢰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5).

Factors Subscale Number 
of items Item number Cronbach’s ɑ

Problem 
orientation

Positive problem 
orientation(PPO) 5 4,5,13,14,21 0.746

Negative problem 
orientation(NPO) 5 1,3,7,8,11 0.795

Problem solving 
skills

Rational problem 
solving(RPS) 5 12,15,18,20,22 0.811

Impulsivity/Carelessness 
style(ICS) 4 2,19,23,24 0.612

Avoidance Style(AS) 5 6,9,10,16,17 0.792

Total 24 0.909

Table 3. Social problem-solving ability

Factors Subscale Number of 
items Item number Cronbach’s ɑ

Table 5. Job preparation competency

Table 4. Comparison of social problem-solving ability (N=44)
Factors Subscale Pre Post t p Cohen’s d
Problem 

orientation
Positive problem 

orientation 3.16±0.45 3.84±0.67 -7.56 <.001* 1.14

Problem 
solving skills

Negative problem 
orientation 3.53±0.58 2.87±0.84  5.70 <.001* 0.86

Rational problem solving 3.00±0.47 3.79±0.68 –7.89 <.001* 1.19
Impulsivity/Carelessness 

style 3.36±0.51 2.95±0.82 -4.00 <.001* 0.60

Avoidance Style 3.60±0.61 2.88±0.87  5.95 <.001* 0.90
*p<0.001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before and after

3. PBL 수업에 따른 취업준비역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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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들 전체의 취업준비역량은 PBL 수업 전보다 수업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p<0.05), 효과크기는 
0.73으로 중간 효과를 보였다. 하위 요인인 취업정보탐색은 수업 전보다 수업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p<0.001), 효과크기는 0.47로 작은 효과를 보였다. 취업준비행동은 수업 전보다 수업 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
하였고(p<0.001), 효과크기는 0.71으로 중간 효과를 보였다(Table 6).

Table 6. Comparison of Job preparation competency (N=44)

Pre Post t p Cohen’s d
Job information 

seeking 3.03±0.68 3.33±0.85 -3.15 <.001* 0.47

Job preparation 
behavior 2.91±0.61 3.36±0.71 -4.69 <.001* 0.71

Total 2.974±0.55 3.34±0.73 –4.86 <.001* 0.73

*p<0.001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before and after 

Ⅳ. 고 찰

본 연구는 PBL이 물리치료학과 대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학습참여동기, 취업
준비역량에서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p<.001). 이는 단순한 지식의 습득을 넘어, 학습
자가 실제 상황 속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협력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역량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물리치료 교육에서 PBL이 가지는 의미를 재확인하고, 교육적·임상적·사회적 시사점을 함께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학습참여동기,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취업준비역량 측정도구는 모두 양호한 수준 이상의 내적 
일관성을 보였다. 학습참여동기 척도의 전체 신뢰도(Cronbach’s α)는 .819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척도
는 전체 신뢰도 .909로 매우 우수한 수준을 보였다. 또한 취업준비역량 척도의 전체 신뢰도 역시 .895로 확인되어,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들은 각 변인을 안정적으로 측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신뢰도 수준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수용 기준(.70 이상)을 충족하는 값으로, 본 연구 결과의 일관성과 측정 정확성을 뒷받침한다(김성은 등, 2018). 
따라서 PBL 수업 전·후에 관찰된 학습참여동기,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및 취업준비역량의 유의한 변화는 측정 오차에 
의한 결과라기보다는 PBL교육 효과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 해석과 결론 도출에 대한 신뢰
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된다.

먼저, PBL수업 참여 후 학습자의 내적동기와 외적동기 모두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며(p<.001), 특히 전체 학습참여동
기의 효과크기는 0.80으로 큰 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PBL이 단순히 동기의 수준을 높이는 것을 넘어, 학습자에게 강력
한 자율적 참여와 성취 경험을 제공하여 자기결정적 동기를 실질적으로 강화함을 입증한다. 자기결정성이론(Deci & 
Ryan, 2002)에 따르면 학습자가 자율성과 유능감을 경험할 때 내적 동기가 강화되며, 이러한 환경이 학습의 지속성과 

Job 
Preparation 
Competenc

y

Job information seeking 7 1,2,3,4,5,6,7 0.845

Job preparation 
behavior 7 8,9,10,11,12,13,14 0.864

Total 14 0.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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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입을 촉진한다. Dolmans 등(2005)과 Loyens 등(2008)의 연구 역시 PBL이 자기주도적 학습태도 및 학업에 대한 
집중력을 유의하게 향상시킨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물리치료사라는 전문직은 이론적 지식과 실제적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특성을 가지므로, 학부 시절부터 내적 동기가 강화되는 것은 물리치료사로서의 사회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결정적이다(APTA, 2019; 강승주 등, 2016).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PBL이 단순한 학습 효율성 향상을 
넘어 전문직에 대한 정체성 확립과 평생학습 역량 강화에 기여함을 시사한다.

PBL수업 후 사회적 문제해결력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긍정지향성(d=1.14)과 합리적 
문제해결력(d=1.19)은 1.0이 넘는 매우 큰 효과크기를 보이며 향상된 반면, 부정지향성, 충동/부주의적 접근, 회피스타
일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높은 효과크기는 학습자가 문제 상황을 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교육 중재를 통해 강력하게 변화하였음을 시사한다. Barrows와 Tamblyn(1980)은 
PBL의 핵심 가치로 ‘복잡한 문제 상황에서의 통합적 사고력 발달’을 제시하였으며, 김현우와 송창호(2019)는 PBL이 
보건의료계열 학생의 비판적 사고와 협업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Delany와 
Golding(2014)은 임상추론 과정을 ‘가시화’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임상적 사고과정을 언어화하고 동료와의 상호 
피드백을 통해 자기조절 학습을 강화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PBL이 단순히 인지적 능력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 협업, 비판적 사고력을 포함한 포괄적 문제해결능력을 향상하는데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이는 임상실습 
환경에서 환자 평가 및 치료계획 수립의 정확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김치환, 2024).

취업정보탐색(p<.001)과 취업준비행동(p<.001)요인은 모두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며, 전체 취업준비역량의 효과크기 
또한 0.73으로 중간 이상의 효과를 보였다. 이는 PBL이 학생들의 진로 준비와 관련된 실질적 역량 발달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학생들은 PBL을 통해 단순히 과제를 수행하는 수준이 아니라, 문제 상황에 필요한 정보
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훈련을 경험하였다. 유재호 등(2021)은 임상적 추론의 발달
이 실제 직업 수행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김치환(2024)은 PBL이 물리치료학과 학생의 전문적 
태도와 직무 수행능력을 강화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PBL이 단순한 지식전달의 개념보다, 학습자가 스스로 
정보를 탐색하고 비판적으로 판단하며 실행으로 옮기는 유연하고 확장적인 사고를 형성하는데 기여함을 보여준다. 다
만 본 연구는 비교대상이 없는 단일집단 사전·사후 실험설계로 수행되었으므로, 관찰된 변화를 PBL의 순수한 효과로 
단정하기보다는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전제로,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PBL이 물리치
료학과 교육과정 내에서 학습참여동기, 사회적 문제해결력, 취업준비역량을 통합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 교육전
략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효과는 기존 연구들이 보고한 PBL의 가치와 일관성을 가지며, 더 나아가 물리치료 교육에서 
PBL의 적용이 학문적 성취를 넘어 임상적 ·사회적 역량까지 확장할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한다(Trullàs et al., 
2022). 특히 학습자가 실제 임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경험은, 단순한 교과 지식의 이해를 
넘어 임상추론 및 비판적 사고력의 실질적 향상을 이끈다. 따라서 향후 물리치료교육에서는 PBL을 임상실습, 시뮬레이
션 기반 학습, 캡스톤 프로젝트 등과 연계한 통합적 교수모델로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대조군을 두지 않은 단일집단 사전·사후 실험설계로 수행되어 시간의 경과, 성숙효과 등 
다른 요인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며, 특정 대학의 물리치료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되었기에 
결과의 일반화에는 제한이 있다. 또한 단기적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므로, 장기적으로 전향적 추적연구를 통해 
PBL의 지속적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교육 환경과 학습자 변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PBL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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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물리치료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PBL이 학습참여동기, 사회적 문제해결능력, 그리고 취업준비역량에 미
치는 영향을 검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의 임상적·종합적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적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학습참여동기는 내재적·외재적 동기 모두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여 PBL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촉진하고, 
학습자의 전문성 유지와 평생학습 태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되어, 이는 학습자가 임상 현장에서 환자 평가와 치료계획 수립 등 실제적 문제를 보다 합리적이고 협력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의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취업준비역량의 향상은 학생들이 문제 상황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근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험을 통해 단순한 취업 경쟁력 강화를 넘어 임상 현장에서 
실질적 역량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PBL은 단순한 교수법을 넘어 미래 물리치료사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핵심 교육전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며, 향후 물리치료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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